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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선중앙일보 - 1934. 05. 02/ 3면/ 1단

露西亞의 思想史上 헤겔主義의 存在 (三)

(-양코ㆍ야-넬說에 依하야-)

田元培

  그들은 헤-겔哲學애 對하야 싸우는 同時에 歐羅巴 文化를 空虛한 三□□法

과 □□의 □□化와 □□化- 이것은 □□□□□의 □念에 몰아가는 것이엇나-

의 □□의 事物이라고 □□하엿섯다. 말할 것도 업시 이스라브 中□者들의 □

□은 기픈 □□ 업는 □□的 鬪爭이엇다. 왜 그런고 하니 이 鬪爭은 헤-겔哲

學을 □□하고서 일어난 鬪爭이엇기 때문이다. 스라브主義者들은 헤-겔哲學

을 스모라哲學이라고 하엿다. 왜 그런고 하니 그들은 헤-겔哲學의 內容과 問

題 解決을 敎文의 敎說에서 書□한 것이라고 생각한 까닭이엇다. 그리하야 

露西亞에서는 □□이나 □□보다도 헤-겔哲學이 훨신 기피 議論하고 잇섯는 

同時에 또 훨신 납브게 議論되고 잇섯다. □□스라브主義者는 그들의 모든 

學□가 헤-겔哲學 속에 存在하고 잇는 것을 몰으고, 헤-겔이 合理主義의 無

制限한 支配에 對하야 어떠케 싸웟는가를 몰랏섯다. 露西亞의 有名한 헤-겔

主義者인 훈야코보는 ｢聖書｣의 本質을 論할제 헤-겔의 學說이 基督敎的 두-

□的 □□宗敎에 反對하고 로-마的, 中世的 캐톨릭敎會에 反對한 것이라고 

말하엿다. 그리하야 그들은 헤-겔을 啓蒙運動의 理想 及 □□民族의 信仰의 

□合 시기지 아니하고 참으로 基督敎的인 信仰을 實現한다고소 自稱하는 露

西亞民族의 □□을 가지고 보앗섯다. 

  그러나 헤-겔哲學을 誤解한 사람은 이들 낡은 露西亞的 宗敎의 保守主義

를 士□로 한 스라브主義者 뿐이 아니엇다. 헤-겔을 □□하고 헤-겔哲學的인  

□□主義者를 □□하는 支柱로 본 □들 새에서도 헤-겔主義의 歷史의 한 쪼

각도 몰으는 似而非 헤-겔主義者가 적지 안헛다. 西□主義者도 이러한 似而

非 헤-겔主義者에 有名한 文□□□家 베린소키-[벨린스키](一八一一 ~ 一八

四八)가 잇섯다. 露西亞哲學의 가장 本質的인 一面中 現實의 理性的 性格에 

關한 無制限한 增加은 베린소키-로부터 시작한 것이엇다. 이런 意味에서 베

린스키-는 露西亞 헤-겔主義의 □□, 卽□□□三○年代 以□ 莫斯科의 文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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的, 哲學的 써-클 새에 流行한 가장 □□한 헤-겔主義 流行의 □□를 □現하

얏섯다. 現實에 對한 □□은 □□베린스키-의 가장 기픈 哲學的 經驗이오, 모

든 現存 □□에 對한 □知이오, □□과 □□의 天才인 베린스키-의 宗敎엿다. 

베린스키-의  後期의 文學論은 어떠한 宇宙의 存在 秩序에 對한 □□에 넘치

는 것이엇다. 그는 어린아이와 가티 現象의 多樣態 속에 現顯하는 全體에 □

□하얏다. 그는 아모 것도 背題치 아니하고 아모 것도 要求치 안헛다. 웨 그

런고 하니 모든 存在는 全體 精神에 是認된 것이며 神聖한 것이기 때문이엇

다. 그는 이 ｢도그마｣ □□敎하기에 狂奔하얏다. 베린스키-는 □□□를 몰랏

다. 그는 友人인 바쿠틴을 通하야 헤-겔을 읽엇섯다. 바쿠틴은 베린스키-에 

向하야 헤-겔의 에터크로패티-의 一句一何□ □□하얏다. 베린스키-는 이러

케 하야 當代의 最高 哲學을 베웟다고 생각하얏는 것이다. 더구나 一八三七

年 以後 그는 現實과 理性과의 統一에 對한 헤-겔의 定□에 合□하엿섯다. 

一八三八年 莫斯科의 一□□에 심□하무렛드의 役割은 □한 ｢노차로브｣란 그

의 文學論을 現實에 對한 그러한 無□□한 □□□□□한 것이엿다.

  그는 □스피어□의 ｢中□한□｣로 보고 따러서 □□과 □□로 보앗다. 그 理

由는 □은피어는 現實世界와 充分히 □和한 까닭이엇다. □스피어는 論□의  

□□이엇다. 베린스키-에 對하야는 헤-겔哲學은 모든 矛盾을 止揚하고 存在

의 □□을 □□시긴 唯一한 世界哲學이엇다. 얼마 아니하야 이 哲學에 對한  

베린스키-의 信仰은 世界□□□기되고 厭世論의 否定이 되엿섯다. 웨 그런고 

하니 ｢하누임나라｣에 잇서서는 눈물의 坐□이 잇슬 수 업섯든 까닭이엇다. 

世界는 □□의 行이다. 이 世界에는 明朗 코悅과 明朗한 □□이 잇슬 뿐이

오 悲哀도 거기서는 다만 ｢깃븐 悲哀｣니.


